
  김윤관 |   승인 2023.03.27 17:43

HOME   사회   사회종합

서울 성수동에 ‘남해로 가게’ 팝업스토어 열린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LCDC에서 ‘남해 다랭이마을, 다랭

해’를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10일간 팝업스토어 ‘남해로가게’를 운영한다고 27

일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군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으며, 남해를 대표하는 50여 가지 상품이 전시·판매 될 예정이다.

‘남해로가게’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일 운영되며, 방문객과 구매고

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남해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봄맞이 관광객을 겨냥해 유채꽃을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사리밭길 등 남해의 꽃과 식물 등 생태관광자원을 주제로 팝

업스토어를 준비하겠다”며 “여행하기 좋은 봄날 꽃섬 남해로 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을 홍보하고 나아가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대

도시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남해표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팔 수 있는 남해로가게 팝업스토

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농·수산물 가공품 50여점 전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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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로가게’ 팝업스토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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